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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추진
- 환경부, 현대자동차 등과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업무협약 체결

  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현대자동차, 고등기술연구원,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

청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*를 생산하는 

시설 설치사업**에 대한 업무협약을 6월 21일 서면으로 체결한다.

   * 바이오가스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CO2는 생물기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

  ** (총사업비) 100억원(국고보조율 50%), (사업기간) ’23~’24년, (시설용량) 수소 500kg/일 생산 

   이번 협약은 올해 3월 21일 민간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자동차(사업

부지: 청주시 소유 하수처리장)와 고등기술연구원, 한국환경공단, 환경부 등 

관련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.

   해당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은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

발생한 일일 4,000Nm3의 바이오가스에 대해 메탄(CH4) 비중(60% → 95% 

이상)을 높이고, 일일 500kg(넥쏘 100대 충전 가능)의 청정수소*를 생산하는 

것이다. 지역 내 공급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이번 

설치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시설 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

2025년부터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.

   * 메탄(CH4) + 수증기(2H2O) → 청정수소(4H2) + 생물기원 이산화탄소(CO2) 

   한편, 환경부는 청주시 하수처리장 이외에도 보령시 축산분뇨처리장에서 

발생한 ‘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*’을 2024년 준공, 

2025년 수소 생산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. 

   * (총사업비) 120억원(국고보조율 70%), (사업기간) ’23~’24년, (시설용량) 수소 500kg/일 생산

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“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

청정수소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”라며, “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지역자립형 

청정수소 생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

 붙임 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 민간보조사업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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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 민간보조사업

□ 사업개요

ㅇ (목적) 수소차 수소 공급의 안정화 및 지역 자립형 청정수소 비중 제고를

위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추진

ㅇ (사업내용) 청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(4,000Nm3/일)를 활용

하여 청정수소(500kg/일)를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비 중 일부 국비 보조

구 분 보조사업자 사업기간
(예산기준) 총사업비 국비 국고

보조율

민간
자본보조 현대자동차 ‘23~24년

10,000백만원
(‘23년 1,000백만원)

5,000백만원
(‘23년 500백만원)

50%

ㅇ (추진경과)

- 공개모집(공고기간: ‘23.1.3. ~ 2.3.) 및 보조사업자 선정(’23.3.21, 현대차)

- 보조금 법령 등 근거로 보조금업무처리지침 마련·배포(‘23.5.25)

- 민간보조사업자 등과 사업수행 업무협약 체결(’23.6.21)

ㅇ (사업관리 체계)

             <협약 대상 4개 기관>                         <지자체 지원>

환  경  부
(사업 총괄, 보조금 교부)

충북도·청주시(협약 미대상)
(부지·바이오가스 공급 및 
주민수용성 제고 등 지원)

한국환경공단(전담기관)
(사업평가 및 진도관리)

현대자동차(주관기관)
(사업 총괄 집행)

고등기술연구원(참여기관)
(사업 설계, 운영 지원 등)



□ 주요 설비 구성

□ 구축일정


